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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을 다니는 친구를 만나고 난뒤 기성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나의 심정, 나의 사랑아. 나의 말 듣고적을 지니라. 나는 이곳 섭리사에도 기성 가운데도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나의 사랑으로 역사한단다. 각자 지식 등으로 인해

섭리와 기성의 차이를 깨달았느냐?

그들은 종과 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렇다. 그들에게는 신부의 사랑이 없다. 분명 그들에게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단다. 그러나 그 사랑 종의 입장에서의 

아들

내가 섭리사에 역사할 수 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진정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서 나를 대하는 구나. 

내가 이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말씀에 ..

고백을 하나 온전히 그 깊은 속을 보면 물질, 이성, 구원받는 것을 사모하는 구나. 그래도 날 부인치 않고 부인치는 않

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크구나.

누가 뚫고 올라왔는지 아느냐? 너희 선생이 인간의 몸으로 나 예수를 깜짝 놀라게 했노라. 진정 그의 모든 마음과 사랑

은 나를 놀라게 할 만큼 크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너희는 나와 내 사랑하는 신부인 너희 선생과 나의 깊은 사랑을 모르지 않니? 내 심정, 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

이 

오직 사랑이다.

창조목적의 핵심도 사랑이요. 천국은 사랑의 결정체란다. 어느것하나 사랑으로 이뤄지지 않은 ㅓ이 없다 그 뜻 깨져 

생긴 곳이기에 그곤이 곤이라ㅈ.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단다. 그러니 너는 매일 점검하라. 나의 사랑에 점검하고 

말씀에 빗대어 보고 양심에도 빗대어 보아라. 하루

매순간 매순간 자신을 성찰하라. 나의 심정을 받아 나의 삶을 살아나

오직 사랑임을 잊지말고 나를 아는 지식을 잘 세겨 놓을 지니라.

진정한 표적의 역사 일어난단다. 


